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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구성원을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사람이 고통을 견디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서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다 두 배나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격려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격려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는 사람에 비해 두 배나 더 고통을 견디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보듯, 격려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세워주고 높이는 데에는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칭찬은 상대편이 조롱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허물은 덮어주라.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 칭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칭찬을 하면,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 분야에 더욱 노력하게 되어 탁월함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꼭 집어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마치 '잘 걸려들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추어 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은 자신도 실수하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모두 들추어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주기 마련입니다. 
 

2. 격려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서서히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힘들게 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경험치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격려한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사랑(엡 2:4)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3. 격려는 상대방이 중심이다. 
격려는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상대방의 느낌과 상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요 13:1∼15)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체면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중요시 여기셨다면 결코 발을 씻겨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스승의 발을 어느 하나 씻겨주는 놈이 없네 하며 화를 내셨을지 모릅니다. 격려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듯이 섬기는 행동입니다. 
 

4. 격려는 반듯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별다른 충고를 못해주면 무능한 자신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남들의 도움을 구할 때 적절한 충고를 바라지만, 그냥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줄 때, 즉 경청할 때 더 좋은 격려가 됩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까지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5. 격려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느끼면 편지로 격려하는 말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00님, 요즘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더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나누어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격려는 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격려는 자기중심을 버리고 남을 섬기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자가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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